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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유아기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정서문제의 매개효과 검증

박 새 롬1)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 연구는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일상적인 정서문제(정

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수준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종단적 영

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6-8차 연도 조사의 총 1,394가구에 대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은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유아의 정서문제를 통한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 통제적 양육은 간접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문제가 감소하여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더 높은

수준의 실행기능을 보인 반면, 통제적 양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문제가 증가하여 초

등학교 1학년 시기에 더 낮은 수준의 실행기능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령초기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으며, 유아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양육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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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에는 급속한 두뇌 발달과 더불어 중

요한 인지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만

이 가진 고유한 고등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인지가 발달하기 시작한다(Flavell,

1979). 이는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

을 가지고 과제 상황에서 그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최근에는

실행기능이라는 용어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은 목표지향적 문

제해결을 위한 인지능력으로, 목표를 위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새로운 문제

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한다(Welsh, Pennington, & Groisser,

1991; Zelazo & Müller, 2002).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실행기능은 단일 능력이 아니라 억

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 등을 주요 하위

요인으로 포함하는 복합적인 인지 능력이다

(Miyake et al., 2000). 영아기에 출현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시작으로, 유아기에는 전두엽의

발달과 더불어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여러 과

제에서 현저히 수행이 증가하여 학령기에 이

르면 실행기능이 안정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Diamond, 2013; Hughes & Ensor, 2005; Zelazo,

Müller, Frye, & Marcovitch, 2003). 유아기에 급

격하게 발달하는 실행기능은 성공적인 학교적

응과 학업성취(강수정, 2021; 민미희, 2018;

Sasser, Bierman, & Heinrichs, 2015), 언어능력

(Deák, 2004), 추론과 연산 능력(Blair & Razza,

2007) 등 인지발달 및 성취뿐만 아니라, 마음

이론(Miller & Marcovitch, 2012), 정서조절(김정

민, 2018; Eisenberg & Sulik, 2012), 사회적 능력

(박경선, 문혁준, 2018) 등 사회정서발달에도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에 따라 선행연구들은 이 시기의 실행기능 발

달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 변인들에 주목하여

왔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양육의 질, 특히 주양육자

와의 상호작용의 질과 실행기능 간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밝혔다(Bernier, Carlson, & Whipple,

2010). 주양육자가 유아의 정서적 신호와 요구

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감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안정애착 및 정서발달을 기반으로

이후의 발달 전반에 장기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Grossmann, Grossmann, &

Waters, 2005). 발달 초기 부모-자녀 관계의 질,

특히 부모의 민감한 반응과 마음 읽어주기

(mind-mindedness)는 실행기능의 근간이 되는

영아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Carlson, 2009; Meins et al., 2003),

실행기능의 주요 요소인 억제 능력을 발달시

키는 중요한 환경으로 밝혀졌다(Glaser, 2000).

유아기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인 특성은 부

모가 보이는 양육행동의 유형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Baumrind(1991)는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애정과 통제라는 두 가지 차

원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였다. 애

정 차원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따뜻하며 자

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하며, 앞에서 언급한 반응적이고 공감적

인 상호작용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통제 차원은 자녀가 좀 더 성숙한 행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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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기대하고, 규칙을 정하고 감독하는 행동

적 통제의 정도를 의미한다. 가장 긍정적인

양육방식인 권위 있는 양육을 하는 부모는 애

정과 통제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높은 부모로,

자녀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표현하고, 합리적

인 요구와 기대를 하며,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두 가지 차원은 상호작용의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므로 자녀의 실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온정적이고 반응적이

며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은 자녀의

문제해결력과 충동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Bernier et al., 2010) 학령기로의 전이기에 실행

기능의 안정적 발달과 관련이 있는 반면(Helm

et al., 2019),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유아가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를 박탈하여 실행기능 발달을 저해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Blair, 2002). 국내에서는

최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 아직

충분한 결과가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부모의 온정적이

고 따뜻한 양육, 합리적이고 자율성을 지원하

는 양육은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김소라, 신나나, 2020; 박보

경, 노지운, 2020; 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차기주, 2015), 유아의 성별에 관계없이

더 높은 실행기능과 관련이 있었다(차미숙, 김

광웅, 2018). 반면, 부모의 지시적이고 통제적

인 양육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부정적인 영향

력을 미쳤다(이윤정 등, 2014; 차기주, 2015).

그러나 통제적 양육의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는데, 한계설정 양육이 유아

의 실행기능 및 의도적 통제능력과 정적인 상

관이 있었다는 결과(유애형, 조은진, 신나리,

2022; 이혜린, 김선희, 2020) 및 통제적 양육이

실행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민미희, 2018; 박보경, 노지운, 2020) 등이

혼재되어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윤정 등, 2014)을 고

려하여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시점에서의 양육행동과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에서도 온정적 양육의 영향력에만 주목한 연

구가 비교적 더 많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아기 어

머니의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이 이후 초

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종단

적 영향력을 검증하고 각 양육행동 특성에 따

른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실행기능 간 종단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

명하기 위하여 유아의 정서발달 특성에 주목

하였다. 유아 정서발달의 매개효과에 주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정서발달에는 기질과 유전의 영향력이

존재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경험과 양육이 정

서발달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 주양육

자와의 관계의 질이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Music, 2017). 주

양육자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은 유아

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경

험을 하게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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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Domes, Heinrichs, Michel, Berger, & Herpertz,

2007; Meins et al., 2003). 주양육자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영유아는 세상과 타인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기반이 되는 내적 작동 모델

(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경험의 기초가 된다

(Bowlby, 1973).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조절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수록 유아의 긍정 정서(최정은, 이소연, 2017)

와 정서조절능력(오연경, 황혜신, 2019)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DSM 진단기준에 따른 정서

문제는 더 낮았고(장효은, 김춘경, 2018), 우울

및 불안 수준도 더 낮았다(성정혜, 김춘경,

2018;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반면, 통제적이고 거부적이며 억압적인 양육

은 유아의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증가

시켰으며(최정은, 이소연, 2017), 더 높은 불안

수준(신나나 등, 2013) 및 내재화문제(유숙경,

이승희, 2012)와 관련이 있었다.

둘째, 정서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정서는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서는

인지적 과정의 핵심으로서 사고와 행동을 조

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Thompson, Winer, & Goodvin, 2011). 예를 들면,

높은 불안 수준은 복잡한 인지적 과제를 수행

할 때 과제와 무관한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주의를 억제하는 것과,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어렵게 한다

(Derakshan & Eysenck, 2009; Pekrun, 2006). 즉,

실행기능의 주요 하위 요소인 억제와 인지적

유연성에서의 문제가 불안이라는 정서에 의해

초래됨을 의미한다. 뇌 발달 측면에서도 정서

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

을 담당하는 대뇌피질보다 더 일찍 발달한다

는 사실을 통해 정보처리과정에서 정서의 우

세성을 확인할 수 있다(LeDoux, 1996). 지금까

지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와 실행기능 간의 관

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실행기능이 정

서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였으며, 정서적

특성 중에서도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 또는 정서의 인지적 측면인 정서조절능

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다(공영숙,

임지영, 2012; 김정민, 2018; 최은아, 송하나,

2013; Affrunti & Woodruff-Borden, 2015; Nelson

et al., 2018; Sudikoff, Bertolin, Lordo, & Kaufman,

2015; Zelazo & Cunningham, 2007). 그러나 정서

와 인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Bell & Wolfe, 2004), 유아기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발달의 기

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정서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김유미, 2007)을 고려한다면, 정서적 특성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 특성에 따른 실행기능의 발달에 대

한 선행연구들은 ADHD, 우울 및 불안장애 등

임상적으로 진단된 정서문제가 있는 아동의

실행기능 결함을 밝혀낸 연구들이 주를 이루

었다(박순말, 신민섭, 2010; 이하영 등, 2010;

Menghini et al., 2018).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부정적 정서문제 수준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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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드물었다.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정서적

반응성(Gramszlo & Woodruff-Borden, 2015), 우울

및 불안(Ciuhan & Iliescu, 2021; Marcus, Martins,

Sassu, & Visu-Petra, 2020)과 같은 일상적 정서

문제가 실행기능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확

인되었으나 아직 충분한 결과가 축적되지는

못하였다. 유아의 정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변인인 기질(Kozlova, Slobodskaya, &

Gartstein, 2020)과 실행기능 간의 관련성을 보

고한 선행연구들(김지혜, 김민정, 2021; 이혜린,

김선희, 2020; 최윤정, 차미숙, 2022)에서는 대

체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정서성 기

질이 높을수록 실행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

로 하거나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을 확장하여,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타

고난 기질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정서문제의 수준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

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유아의

정서문제는 기질적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

지만 주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Domes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일

상적으로 나타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서의 어머니 양육행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한다.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이

유아의 일상적인 정서문제 수준을 통해 이후

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기의 뇌 발달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 및 실행기능

발달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행기능 발달을 지원하는 전두엽의 시냅스

형성 및 가지치기와 같은 두뇌 가소성은 유아

기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 때 환경

과의 상호작용이 절대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양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양

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유아기 뇌 발달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연구결과들(De

Bellis, 2001; Nelson & Bloom, 1997)은 양육행동

의 질과 실행기능 발달 간의 관련성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뇌 발달에 도움

이 되는 환경 요소는 과도한 활동과 놀잇감이

제공되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협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피드백

을 제공받는 상호작용 경험이다(김유미, 2006;

Gunnar, 1998).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은 유아의

뇌는 고차원적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니라 경계와 각성을 담당하는 뇌 활동이 증

가하므로, 유아의 인지발달에서는 정서가 우

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김유미, 2006). 이러

한 유아기 뇌 발달 특성을 통해 실행기능 발

달에 있어서 양육행동과 함께 정서의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

아기 실행기능 발달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

서발달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

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실행기능 발달 간의 관

계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아의 정

서문제 수준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

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라 정서문제 수

준은 유아의 일상적 행동을 통해 관찰되는 것

으로,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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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정서적 반응성 및 다양한 일상 상황

에서 경험하는 불안/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오경자, 김영아, 2009). 또한 유아기 동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

육이 유아의 정서문제를 매개로 초등학교 1학

년 시기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을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유아교육․보육기관과

질적으로 다른 교육환경에 진입하게 되면서

구조화된 일과, 학업 및 새로운 대인관계에의

적응이 요구되는 과업으로, 실행기능의 발달

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고, 행동,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

는 고차원적 인지기능을 의미하는 실행기능은

과제 목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방

해자극은 억제하도록 함으로써 인지적 성취의

기반이 되며, 정서조절 및 원만한 사회적 관

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관여하므로 성공적인

학교적응과 또래관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

(Sasser et al., 2015)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정서문제(정서적 반응

성, 불안/우울)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은 유아기 정서문제를 매

개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6-8차 연도(2013～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조사에 포함된 유

아는 해당 연도에 만 5-7세에 해당하였으며, 8

차 연도에 초등학교에 진학하였다. 분석에 사

용된 자료는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

육 및 통제적 양육(6, 7차), 유아의 정서적 반

응성 및 불안/우울(7차),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실행기능(8차)에 대한 응답 자료이다. 전체 패

널 표본 2,150명 중 이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변인들에 대한 응답이 모두 이루어진 1,419가

구를 선정한 후, 7차 연도 유아 행동평가척도

에서 임상군으로 분류된 유아 25명을 추가로

제외하여 총 1,394가구를 선정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에는 남아 713명(51.1%), 여아 681명

(48.9%)이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과 통제

적 양육은 조복희와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이 개발한 척도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

널 연구진이 제작한 양육행동 척도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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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원척도는 온정적 양육(8문항)과 통제적

양육(8문항)을 측정하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

었는데, 한국아동패널 6, 7차 연도 조사에서는

2문항씩 삭제되어 각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

로 측정되었다. 온정적 양육 문항의 예로는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

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등이 있다. 통제적 양육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등이 있다. 5

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각 차원에서의 양육행동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만 5, 6세

에 해당하는 6, 7차 연도의 온정적 양육과 통

제적 양육 평균을 각각 산출하여 분석에 포함

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온정적 양

육의 경우 6차 연도 .84, 7차 연도 .86, 통제적

양육의 경우 6차 연도 .75, 7차 연도 .73이었

다.

유아의 정서문제

7차 연도 유아의 정서문제는 한국판 부모

용 유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 오경자, 김영아, 2009)를 통해 측

정되었다. 만 1.5-5세 유아를 대상으로 표준화

된 정서 및 행동문제 검사도구로, 다양한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평가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르면 7차 연도에는 6-18세 아동에게

적용하는 CBCL 6-18을 실시해야 하지만, 해당

검사는 학령기 생활을 중점으로 하므로 한국

아동패널 조사에서는 CBCL 1.5-5를 사용하였

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4

가지 하위 척도인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중 정서문제를 반영하는 정서

적 반응성 및 불안/우울 척도를 분석에 포함

하였다. 정서적 반응성은 낯선 상황에 대한

불안,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저항, 짜증, 걱

정 등 정서적 안정성과 관련된 9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 ‘늘 하던 일과에 조

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징징 우는 소리를 한다.’ 등이

있다. 불안/우울 척도는 기분이 날카롭게 곤두

서 있거나 긴장이 높고, 스스로의 행동이나

감정 표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며, 불안

해하고 전반적으로 슬퍼 보이는 등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항의 예로 ‘어른들에게 붙어 있으려 하거나

너무 의존적이다.’,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

안해한다.’ 등이 있다. 지난 6개월 간 유아의

행동에 대하여 부모가 3점 척도(0점: 전혀 해

당되지 않는다 ～ 2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

나 많이 그렇다)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원점

수(총점)와 함께 문제행동을 선별하기 위한 표

준점수(T점수)가 제공되어 정상, 준임상, 임상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준

에 따라 유아의 정서행동문제를 정확하게 평

가할 수 있는 표준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정서적 반응성 또는 불안/우울 척도에서

하나라도 임상군으로 분류(표준점수 70점 이

상)된 유아 25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임상 집단 유아는 실행기능 과

제에서 일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수행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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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이하영 등, 2010;

Menghini et al., 2018), 다른 두 집단과 질적으

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일상적으로 흔히 나타

낼 수 있는 정서문제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정상 및 준임상에 해당하는 유아만

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CBCL 척도의 결

과를 반영하므로 정서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으나, 연구대상인 정상 및 준임상 집단은

정서문제가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행기능

연구대상 유아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8

차 연도에 측정된 실행기능은 초등학교 고학

년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송현주(2014)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부모가 응답할 수 있도록 전

환한 척도를 사용하였다(한국아동패널, 2015).

총 40문항으로 계획-조직화 곤란(11문항), 행동

통제 곤란(11문항), 정서통제 곤란(8문항), 부주

의(10문항)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 영역의 문항 예시로 ‘해야 할 일(숙

제, 공부 혹은 심부름)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계획-조직화 곤란).’, ‘줄

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행동통제 곤란).’,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

응한다(정서통제 곤란).’, ‘해야 할 일을 잘 잊

는다(부주의).’ 등이 있다. 이 척도는 실행기능

에서의 어려움을 평가하는 척도로, 3점 리커

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3점: 자주 그렇

다)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실행

기능 곤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분석결과를 보다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하여 문항을 역코딩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실행기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

뢰도 계수 Cronbach α는 계획-조직화 .87, 행동

통제 .85, 정서통제 .89, 주의집중 .90이었다.

통제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6차 자료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추출하여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에 따라 무학에서 대학원 졸업까지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연한에 따라 무학 0, 초등학교 6, 중학교

9, 고등학교 12, 전문대(3년제 이하) 14, 대학

교(4년제 이상) 16, 대학원 18점으로 점수화하

여 분석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만원 단위

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분포의 정

규성을 높이고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응답결과를 자연로그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

였다. 이 외에도 아동의 성별(남아 = 0, 여아

= 1)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3.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정된 본 연구의 연

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0.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

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변인들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

출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 영향력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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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

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χ2 값과 함께 상대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절대적합지수

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값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RMSEA는 .08 이

하(Browne & Cudeck, 1993), TLI와 CFI는 .90 이

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홍세

희, 2000).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

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

이 유아의 정서문제를 매개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

술통계 및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1과 같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의 평균은

자녀가 만 5세 때 3.68점(SD = .53), 6세 때

3.64점(SD = .53)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

제적 양육의 평균은 자녀가 만 5세 때 3.50점

(SD = .49), 6세 때 3.46점(SD = .47)으로 온정

적 양육의 평균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준이었

지만,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 모두 중앙

값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만 6세 때 유아

의 정서문제 하위 요인별 표준점수의 평균은

정서적 반응성 52.27점(SD = 3.98), 불안/우울

52.67점(SD = 4.39)으로, 정상 분류 기준이 표

준점수 50점 이상 65점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둘 모두 평균은 낮은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1

학년 시기 실행기능의 하위 요인별 평균은 계

획-조직화 2.45점(SD = .39), 행동통제 2.72점

(SD = .31), 정서통제 2.61점(SD = .40),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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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59*** 1

3 .21*** .11*** 1

4 .07** .14*** .57*** 1

5 -.13*** -.18*** .03 -.00 1

6 -.09** -.12*** .01 -.01 .63*** 1

7 .22*** .24*** .03 .02 -.20*** -21*** 1

8 .19*** .19*** .03 .02 -.18*** -.15*** .68*** 1

9 .19*** .22*** .01 .03 -.33*** -.24*** .44*** .56*** 1

10 16*** .18*** .05 .04 -.14*** -.11*** .59*** .56*** .38*** 1

11 .17*** .12*** .04 .05 -.05 -.02 .14*** .10*** .09** .05 1

12 .11*** .07** -.02 .00 -.06* -.07** .10*** .09** .10*** .01 .35*** 1

M 3.68 3.64 3.50 3.46 52.27 52.67 2.45 2.72 2.61 2.52 14.34 5.96

SD .53 .53 .49 .47 3.98 4.39 .39 .31 .40 .41 1.86 .42

왜도 -.07 -.25 -.09 -.37 1.88 1.67 -.54 -1.38 -1.02 -.82 -.03 -.08

첨도 .29 .67 .38 1.15 3.00 1.77 -.10 1.95 .54 .26 -.98 .86

주. 1 = 온정적 양육(6차); 2 = 온정적 양육(7차); 3 = 통제적 양육(6차); 4 = 통제적 양육(7차); 5 = 정서

적 반응성; 6 = 불안/우울; 7 = 계획-조직화; 8 = 행동통제; 9 = 정서통제; 10 = 주의집중; 11 = 모 교

육수준; 12 = 월 가구소득.
* p < .05. ** p < .01. *** p < .0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 = 1,394)

집중 2.52점(SD = .41)으로, 3점 척도로 측정

된 것을 고려하면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자녀

의 실행기능을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왜

도는 –1.38 ～ 1.88이고, 첨도는 -.98 ～ 3.00

으로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다음으로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

녀가 만 5, 6세에 해당하는 유아기 동안 온정

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r = .07 ∼ .21, p < .01, .001)을 보여, 온

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 수준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행동의

각 차원과 연구 변인들 간에는 서로 다른 상

관관계를 보였다. 온정적 양육의 경우 만 6세

시기 유아의 정서문제 하위 요인들과는 부적

인 상관(r = -.09 ∼ -.18, p < .01, .001)이, 실

행기능 하위 요인들과는 정적인 상관(r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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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온정적 양육 → 정서문제 -1.92 -.22*** .33

통제적 양육 → 정서문제 .51 .07* .21

온정적 양육 → 실행기능 .21 .25*** .03

통제적 양육 → 실행기능 .01 .01 .02

정서문제 → 실행기능 -.02 -.24*** .00

* p < .05. *** p < .001.

표 2. 구조모형 경로계수

∼ .24, p < .001)이 모두 유의하였다. 즉,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문제

는 낮고, 실행기능 수준은 높은 경향이 있었

다. 반면,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은 정서문제 및 실행기능의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유아의 정서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시

기의 실행기능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정

서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계획-조직화(r = -.20

∼ -.21, p < .001), 행동통제(r = -.15 ∼ -.18,

p < .001), 정서통제(r = -.24 ∼ -.33, p <

.001), 주의집중(r = -.11 ∼ -.14, p < .001) 능

력이 더 낮은 경향이 있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문제 및

실행기능의 구조관계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

이 유아의 정서문제를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

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그림 1 참조)을 분석

하였다. 모형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48) =

276.883 (p < .001), TLI = .921, CFI = .952,

RMSEA = .059 (90% CI [.052, .065])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변인들 간 영향력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는 표 2 및 그림 2와 같다.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였으

나 영향력의 방향이 서로 달랐는데, 온정적

양육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β = -.22, p

< .001), 통제적 양육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7 , p < .05). 즉, 유아

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

록 유아의 정서문제 수준은 더 낮아지는 반면,

통제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문

제 수준도 높아졌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초

등학교 1학년 시기 자녀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온정적 양육만이 정적인 영향력

(β = .25,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수

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더 높은 수준의 실행기능을 보였다. 또한 유

아의 정서문제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실행기

능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β = -.24, p <

.001)이 확인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은 실행기능에 미

치는 직접 경로와 유아의 정서문제를 통한 간

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고, 통제적 양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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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5. *** p < .001.

그림 2. 최종모형

경로 β SE
95% CI

Lower Upper

온정적 양육 → 정서문제 → 실행기능 .05*** .01 .033 .079

통제적 양육 → 정서문제 → 실행기능 -.02* .01 -.035 -.002

* p < .05. *** p < .001.

표 3. 유아 정서문제의 매개효과 검증

유아의 정서문제를 통한 간접 경로만이 유의

하였다.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이 유아의 정

서문제를 통해 실행기능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n =

10,000)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β =

.05, p < .001, bias-corrected 95% CI [.033,

.079])과 통제적 양육(β = -.02, p < .05,

bias-corrected 95% CI [-.035, -.002])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였다. 즉, 유아

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

록 자녀의 정서문제 수준을 낮추어 장기적으

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이 더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통제적 양육 수

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문제 수준을 높여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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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제적 양육 수준이 유아의 일상적 정서

문제 수준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

행기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를 도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

동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에 장기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

인하였다. 즉, 어머니의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

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자녀의 실행기능 또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양육

과 자녀의 실행기능 간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들(김소라, 신나나, 2020;

이윤정 등, 2014; Bernier et al., 2010; Helm et

al., 2019)과 맥을 같이 하며, 특정 시점에서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반면, 통제적 양육 수

준은 실행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적 양육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일부 선행연구 결과(민미희, 2018; 박보경, 노

지운, 2020)를 지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지나

친 통제와 간섭은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실행기능 발달

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lair, 2002),

적절한 통제와 자율성을 인정하는 양육은 긍

정적인 실행기능 발달과 관련이 있었다(이윤

정 등, 2014; Carlson, 2003). 본 연구에서 분석

한 온정적 양육 척도에는 친밀한 관심과 애정

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등과 같이 자녀에게

적절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문항이 함께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정적 양육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

구의 상관분석 결과 온정적 양육수준이 높을

수록 통제적 양육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는

데, 온정적 양육의 긍정적 영향력이 상대적으

로 더욱 크기 때문에 통제적 양육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들

에서도 통제적 양육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

향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후속 연구

에서는 두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

게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 중심의 분석보다는

개인 내에서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의 상

대적인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양

육유형을 분류하여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분석

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일상적인 정서문제 수준이 높

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 수준

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정

서문제와 실행기능 간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

한 선행연구들(Ciuhan & Iliescu, 2021; Gramszlo

& Woodruff-Borden, 2015; Marcus et al., 202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임상 집단을 대상으

로 실행기능 결함을 보고하였던 선행연구들

(이하영 등, 2010; Menghini et al., 2018)을 확장

하여, 임상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정상 범위

내에서의 정서적 반응성 및 불안/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수준도 실행기능에 유의한 영향

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

들(김정민, 2018; Nelson et al., 2018)은 주로 실

행기능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

으나, 본 연구는 유아가 일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서문제의 수준이 학령초기 실행기

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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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서의 기능주의

적 관점(Thompson et al., 2011)을 지지하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

은 유아, 즉 새롭고 낯선 상황이나 일상생활

의 변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정도 및 전반적

긴장,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유아는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와 각성을

담당하는 뇌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 행동,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활동이 감소하게 된

다(김유미, 2006)는 뇌 발달 접근에서의 설명

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유아는 정서

적으로 편안하고 안전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하며,

이를 통해 실행기능을 포함한 인지발달을 촉

진할 수 있다는 애착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선

행연구 결과(박하연, 이순형, 2016; 정미라, 권

정윤, 박수경, 2011)와도 맥을 같이 한다. 유아

의 정서적 특성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

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와 인지가 상호 영향을 미치

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Bell &

Wolfe, 2004) 유아의 정서문제와 실행기능 간

상호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나 긍

정적 정서와 실행기능 간의 관련성도 보고되

고 있으므로(Berger & Grosse Wiesmann, 2021),

유아의 다양한 정서발달 특성과 실행기능 간

의 관계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시사점을 이끌

어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

아의 일상적인 정서문제를 매개로 하여 초등

학교 1학년 시기의 실행기능을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양육행동의 두 가지 차원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먼저, 유아기 동

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정서문제를

매개로 실행기능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애정을 기반으로 한

반응적이고 적절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적 반응성 및 불

안/우울과 같은 일상적인 정서문제 수준이 감

소하였으며, 일상적인 정서문제 수준이 낮을

수록 실행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온정적 양육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만을 보고

하였으나(이윤정 등, 2014; Bernier et al., 2010),

본 연구는 온정적 양육의 직접 경로와 함께

온정적 양육이 정서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 실행기능 수준을 향상시키

는 간접 경로 또한 유의함을 확인함으로써 선

행연구 결과를 확장하였다. 반면,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정서문제를 매개

로 실행기능에 미치는 부적인 간접효과가 유

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규칙과 기대에 자녀가

따르도록 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적 반응성 및 불안/우울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일상적인 정서

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실행기능 수준 또한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서문제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들과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의 일상적인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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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수준이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

동과 이후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실행기능의

발달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으며,

양육행동과 실행기능 간의 종단적 관계를 보

다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

서문제는 임상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정상 범

위 내에서 유아의 정서적 반응성 및 불안/우

울 수준을 의미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중재에 대한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은 모두 유아의 일상적인 정서문제 수준

을 통해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양육행동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과 함께 유아기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양육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온정적 양육과 통

제적 양육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았을

때, 온정적 양육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효

과뿐만 아니라 정서문제를 매개로 한 간접효

과 또한 더 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온정적

양육이 유아의 정서발달을 기초로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유아기에 어머니의 애정을 기반으

로 한 반응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주양육자와의 긍정

적인 상호작용이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

적 정서경험을 통해 이후의 다양한 영역의 발

달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들(Grossmann et al.,

2005; Music, 2017)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하

였다. 나아가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은 유아기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

동이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에 관한 내용과 함께, 지나친 통제와 간섭보

다는 애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하고 민감한 양

육, 그리고 자녀에게 연령에 적절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양육을 지원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에 초점을 두

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행동 특성이 자녀

의 실행기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

펴보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

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이윤정 등, 2014), 유아기에서

학령기로의 전이기에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며

(Hertz, Bernier, Cimon-Paquet, & Regueiro, 2019),

아버지의 유아기 양육참여가 학령기 실행기능

에 종단적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

다(강수정, 2021).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

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과

양육참여 정도의 양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

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

육행동과 유아의 정서문제 간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일상적인 정

서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유

아의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양육행동을 증진하

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부모-자

녀 관계는 양방향적 특성을 가지며(Kuczynski,

2003), 정서적 반응성,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유아의 정서문제는 양육행동의 질적인 특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장효은, 김춘경,

2018) 정서문제와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

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



38 인간발달연구

한, 유아의 정서문제는 타고난 기질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Kozlova et al., 2020). 선행

연구들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기

질 특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Neiderhiser & Lichtenstein, 2008) 실행기능의 어

려움과도 관련이 있었으므로(김지혜, 김민정,

2021), 기질 변인을 포함하여 변인들 간의 구

조적 관계를 검증한다면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령기로의 전

이기에 있는 아동에 대한 실행기능 평가가 다

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부모가 보고한 실행기능 평가 결과를 분석

에 활용하였는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이윤정 등, 2014)에서 실행기능을 실험과제

로 측정한 경우와 부모가 행동 평가 척도를

실시한 경우에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다

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실험에서 측정하는 실행기능이 보다 복합적인

인지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Anderson,

Anderson, Northam, Jacobs, & Mikiewicz, 2002).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신경심리검사(예: Stroop 과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기능이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특정 시점에

서 측정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실행기능에 미

치는 영향력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선행연구

들과 달리,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만 5, 6세 유

아기 동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

년 시기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장기적인 인과

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서문제 임상

집단 또는 정서조절능력과 같은 정서의 인지

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던 선행연구들

을 확장하여 유아가 일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

는 정서문제 수준이 학령초기 실행기능에 미

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정서가 인지에 영

향력을 미친다는 보다 일반화된 경험적 근거

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로 양육행동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분석하거

나, 양육행동이 실행기능을 매개로 다른 변인

(예: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던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여 양육행동과 실행기능

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이 유아의 정서적 반응성

및 부정적 정서 수준을 매개로 실행기능에 서

로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지 못하였

던 통제적 양육의 간접효과를 규명하였다. 이

를 통해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이

후 학령초기 실행기능 간 관계에서 유아의 정

서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증적 근

거를 제시하고, 유아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지

원하는 양육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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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on

Executive Function of First-Grade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Problems

Park, Saero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verifies the longitudinal effects of maternal warm and controlling parenting during early

childhood on executive function of first-grade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problems (emotional reactivity, depression/anxiety). Using the data sets of the 6th-8th wave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 total of 1,394 household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The findings illustrated that while warm parenting during early childhood had direct

positive effects on executive function and indirect positive effects through children’s emotional problems,

controlling parenting had only indirect negative effects. The higher the level of warm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the lower the children’s emotional problems, showing a higher level of executive function in

first grade.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level of controlling parenting, the higher the children’s

emotional problems, showing a lower level of executive function. This study empirically proves that

maternal warm and controlling parenting during early childhood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executive

function of first graders through different paths in the long term.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children’s

emotional characteristic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executive function,

and parent education supporting the healthy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s necessary.

Keywords: executive function, warm parenting, controlling parenting, emotional problems,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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